
                      2019-2020 제 1 차 이사회초록 

 

일시: 2019 년 9 월 28 일(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3 시, 서부시간 정오 낮 12 시 

장소: 동부: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NJ  

           서부: JJ Grand Hotel, Los Angeles, CA 

참석자 명단:  

동부 참석자:  이만택(58),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허선행(64), 

               이명희(66), 최순채(66), 최영자(66), 서윤석(68), 이성길(71), 강유구(71), 

               강창홍(71), 서인석(73), 이선희(81), 서귀숙(84), 강민종(91), 박종철(99), 

               장세권(01), 송경민(09),  서 량(69), 죤 백(fund manager), 박성남 회계사, Jamie Kim 

서부 참석자:  김태웅(63), 김성환(71), 김일영(71), 전경배(75), 안우성(76), 

 

Proxy 명단: 

            주광국(68), 조세진(71), 이원택(71), 곽승용(71),  

            정균희(72), 고용규(73), 최광휘(76), 한승신(76),  

           김동훈(77), 남명호(81), 차민영(82), 신원석(88),  

 

1. 회장 이성길, 제 1 차 이사회 개장을 선언함.  

2. 동, 서부 참석자에 대한 소개가 있었음. 

3. 2019 제 2 차 대의원회 초록에 대해, 재청과 승인이 있었음 

4. 1 차 이사회의 Agenda 와 순서를 발표함. 

5. 이성길회장 보고:  

함께 대 서울의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며, 3 개월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사무실로부터 받은 회비 납부자 명단을 보며, 고영철 (49), 최고령 회원의 



회비 내심을 보고 이 동문회는 선배님들의 열정과 땀으로 되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했다. 

임기 중에 동창회의 서류를 Cloud 에 올려서 차기 회장단과 모든회원들이 볼 수있게 하고,  

Cloud system 의 구축은 쉬운 정보교환으로  서울에서 졸업한 이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여기에 대한 제의에는 동창회의 모든 정보가 외부에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By Law 에 의하면 동문 친목인데, 지부 활성을 하겠고, senior 여행도 돕겠고 이를 위한 fund 

raising 에 노력하겠다. GP fund 를 2 만 불 정도 특별 brochure 를 만들어 fund 

raising 하겠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를 위한 GP Fund 를 더 열심이 모으겠다고 보고.   

6. 박성남 회계사에 대한 특별 공로 상패 증정이 이어졌다. 

7. 재무 보고: 강유구(71) 재무보고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보고할게 없다고 했음.  

앞으로 재무를 어찌 끌고갈 것인가를 할 계획이다. 모든 것을 문자화 하고 digital 화 

하여 Cloud 에 입력, modern 화 하겠다. By Law 에 재무에 관한 사항이 없다며 

특별 반대 사항이 없으면 허락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By Law 에 재무의 직책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의견이 나왔다> 

8.  Finance committee 보고: 김성환(71) finance chiar 발표 

 이사회 바로 전에 받은 박성남 회계사의 financial statement 를 지난 회기의 정균희 회장과 

최광휘 재무와 함께 검토를 하여 다음회의에 보고 하겠다고 함. 

9. Publication committee 보고: 서윤석(68) 편집장의 발표 

시계탑 문집 제 6 호 발간 준비 내용을 밝혔고, 현재 시계탑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다. 시계탑은 서로 융합하고 소통을 하는 데 의미가 있고, 하나의 언론으로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도 배제 한다며, 편집회의에는 편집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고 했다. 
 

10. Scholarship committee 보고(이선희(81), 강민종(91) chair 보고): 

올 2019-2020 년의 미주 장학생 지원자는 예년에 비해 수준이 매우 높은 학생들이 매우 

많이 참여하여 update 된 공고와 system 이 이런 좋은 현상을 가져온 듯 하다고 했다. 

지난 회의에서 장학금 상향 조정한데 이어 인원을 SNUCMAA 장학생을 4 명으로 하고, 

상향된 장학금으로 2 명의 김태웅(63) 장학생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 번에는 5 명의 SNUCMAA 장학생과 2 명의 김태웅(63) 장학생을 줄 것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였다. 

심사는 committee member 들이 매우 엄정한 심사의견을 내어 경제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학력을 그 다음으로 보아서 한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발표를 하였다. 

김태웅(63) 장학금에 대하여서는 가장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한 명은 동부에서 또 

한 명은 서부에서 선택하였다. 

11. Fund Management report: 이명희(66) chair 와 죤 백이 발표 

지난 회의에서의 보고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이 이어지고 있고, 단 3 년전 매 회기 1 만 불을 

scholarship fund 로 general fund 에서 보내주시는 것을 정균희회기(2018-2019)을 

마무리하고 현 회기에서 1 만불을 다시 보내주실 것을 당부함. 

 

12. Charity report: 최영자(66)chair 발표 

현재로는 작은 fund($2,000)를 뉴욕장애아동기관(NYCOCO)에 헌금한다고 보고했음.  

모든 자선(Africa, Hurricane, Haiti 난민등)하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37th 학술대회에서 

제약회사들의 booth 를 만들어 fund raising 을 할 구상을 밝힘. 

<여기에 대하여 우리 동창회의 현실과 제약회사들의 운영시도가 오래 전과는 다른 

현실임을 밝히는 의견이 나왔고,  또 동창회의 fund 의 사용은 미국 내를 먼저 그리고 더욱 

동창회를 먼저 생각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 Green Project 보고: 장세권(01)  GP chair 보고 

GP structure strenghen 하고, 새 member recruit 하고, 학술대회 GP 참여를 증진시키고, 

GP 주도 project 를 enhance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 참여 GP member 에 대한 reimburse 를 이사회에 요청을 하였다. 

이에 이성길 회장이 37 차 학술대회의 20 명 정도 GP 참여를 계획한다고 밝히고 

본인이 fund raising 을 2 만 불 정도 이 목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14. Scientific committee report: 박종철(99) chair 보고 

아직 구체적이 Scientific session program 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Senior Health 를 theme 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함 

15. Nomination Committee 보고: 정균희(72) chair 서면 보고 

현재 남가주 지부회장인  안우성(76) 동문을 추천하였고, 동, 서부 모임 참석자 전원의 

재청과 승인이 있었다. 

16. 특별 사항으로  



작고 하신 동문들께 보내는 조화 대신하여 관에 덮는 서울의대 로고가 있는 큰 cloth 를 

준비하여 보내면 어떨까 하는 의견에 많은 회원의 반대로 이는 무산 되었다. 

17. 새로운 토의사항: 본회가 끝난다음에, 권정덕 (64) 선배님이 앞으로는 각 위원회, 

사무부에서, 년초예산(7/1)을 마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제일차 회에서 예산이 

발표되서,  좀더 동창회를 잘 운영할수있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토의했음.  

18. 특별 발표: 송경민(09) 의 새 사업(Classified)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19. 폐회 선언. 시간: 오후 5:10 동부시간   

 

 

 

    


